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삼성 파워봇, 컨슈머리포트 선정 
‘최고의 청소기’

일손 부족 시달리는 미국 기업들,
‘채용 보너스’ 제시

삼성전자 로봇청소기‘파워봇’이 미국 유력 소비자 전

문매체 컨슈머리포트(CR)가 선정한‘최고의 청소기’에 

꼽혔다.

12일‘연합뉴스’에 따르면 컨슈머리포트가 2008∼ 

2018년 사이 구매한 청소기 5만1천여 대를 평가한 결과 

삼성 파워봇(모델명 R7065)이 한국 제품으로는 유일하

게 로봇청소기 부문 1위에 이름을 올렸다. 선정된 제품

은 2017년형 모델로 지난 10년간 컨슈머리포트가 구매

한 전 제품을 통틀어 1위에 올랐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

다르다.

컨슈머리포트는 청소기의 흡입력, 편의성, 소음 등을 

종합적으로 측정해 제품 유형별 7개 부문에서 각각 최

고의 청소기를 선정했다. 카펫과 일반 바닥에서 먼지 제

역대 최저 수준의 실업률과 구직자보다 구인수가 많은 

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미국에서 기업들이 우수한 신규 

인력을 확보하고 기존 인력을 유지하기 위해 놀라운 특

전·직업훈련 선택권뿐 아니라‘채용 보너스’까지 제시

하고 있다.

CNBC는 10일 구직사이트인‘글래스도어’(Glassdoor)

를 인용해 미국 내 상당수 기업이 신규 인력을 유치하기 

위해 최대 1만 달러의 보너스 지급을 내걸고 있다고 보

도했다.

보도에 따르면 동부 버지니아주에 본사를 둔 IT 기업  

‘제너럴 다이내믹스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’는 신입사

원에게 최대 1만 달러의‘채용 보너스’를 지급한다. 기존 

직원이 신입사원을 추천해도 최대 8,000달러를 준다. 의

료업체 크리스투스 헬스(6,000~1만달러), 보험사 가이코

거 능력이 뛰어나고, 네모난 범퍼로 좁은 모서리까지 청

소할 수 있다는 점이 파워봇이 최고의 청소기로 선정된 

이유였다. 

컨슈머리포트는“로봇청소기 하면 룸바(Roomba)를 

떠올리는 사람이 많겠지만 우리의 관심을 독차지한 건 

다름 아닌 삼성 파워봇”이라고 설명했다. 룸바는 미국의 

대표 로봇청소기 중 하나다. 

앞서 파워봇은 컨슈머리포트가 매년 선정하는‘올해의 

청소기’에 2016년, 2017년 연속 1위에 올랐다. 

이 밖에 샤크(Shark)는 스탠드형, 스틱형, 핸디형 등 총 3

개 부문을 휩쓸었고, 밀레(Miele)는 먼지봉투장착형 캐니

스터와 일반 캐니스터 부문에서, 켄모어(Kenmore)는 먼

지봉투장착형 스탠드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.

(4,000달러), 숙박업체 엠버시 스위트 힐튼(1,000달러) 등 

미국 상당수 기업이 신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입사만 해

도 보너스를 지급하는‘채용 보너스’를 내걸고 있다

미국 기업들이 채용 보너스까지 지급할 정도로 인력 확

보에 안간힘을 쓰는 것은 경기가 회복돼 일손이 부족하

기 때문이다. 미국의 실업률은 견조한 경제성장에 힘입

어 지난 1월 4%를 기록하는 등 사실상 완전고용 수준을 

유지하고 있다.

숙련 인력을 찾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기업들은 기존 직

원의 유출을 막으려 각종 당근을 제시하고 있다. 또 버몬

트주는 다른 주에 있는 회사에서 일하던 근무자가 버몬

트주로 이사해 일할 경우, 정착수당을 1인당 1만달러까

지 주는 정책을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.

아마존 “뉴욕 제2본사
계획 전면 취소”

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‘뉴

욕 제2 본사(HQ2)’계획을 전면 취소했다. 

뉴욕에서는 지역 정치인들이 나서 아마존 

제 2 본사 설립을 반대한 바 있다.

15일‘아시아경제’에 따르면 아마존은 전

날 성명을 통해“많은 고민과 검토 끝에 뉴

욕 퀸스의 롱아일랜드시티에 제2 본사를 

세우려는 계획을 더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

다.”고 밝혔다.

아마존은“새로운 본사 건립에는 해당 지

역 선출직 공직자들과의 긍정적인 협력이 

필요하다.”면서“뉴욕 시민의 70%가 지지 

입장을 밝히고 있지만, 많은 지역 정치인들

은 반대하고 있다.”고 덧붙였다.

최근 뉴욕에서는 일부 정치인들이 나서 

아마존 제 2 본사 설립을 반대했다. 아마존

이 들어설 예정이었던 뉴욕 퀸즈 지역의 거

주비가 크게 늘어날 것이고 인센티브가 과

도하다는 이유 등을 들었다. 

이에 따라 뉴욕 당국이 약속했던 총 30억 

달러의 인센티브가 흐지부지될 위기에 처

하자 아마존이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.

현재 시애틀에 본사를 두고 있는 아마

존은 지난해 11월 제2 본사 부지로 워싱턴

DC 인근 버지니아주 북부 내셔널 랜딩, 뉴

욕 퀸스의 롱아일랜드시티를 각각 선정한 

바 있다.

아마존은 성명에서“지금 이 시점에서 제2

본사 입지를 다시 물색하지는 않을 것”이라

며“북부 버지니아와 내슈빌에서는 계획된 

일정을 진행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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